
K-water, 정수슬러지 탈취제 생산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20일 전라북도 완주 고산정수장에 <친환경 정수슬러지 탈취제>를 생산하

기 위한 공장을 준공하고 가동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K-water는 “정수슬러지 탈취제는 하수 슬러지에서 암모니아(Ammonia)를 99% 제거하고 수분을 절반 가량

배출시킨 친환경 분말탈취제”라고 밝혔다.

K-water 완주공장은 고산정수장에서 발생하는 1일 70만톤의 슬러지를 친환경 분말탈취제로 재생산해 정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매립용 복토재로 공급하고 기업, 축산농가, 가축 매몰지, 쓰레기 매립장 등에도 공급해 연간

6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돈혁 K-water 수질관리팀장은 “매년 1300억원을 들여 폐기하던 정수슬러지를 친환경 탈취제와 매립재로

재생산하면 환경오염을 막고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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